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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콤비'  김원호-서승재 "아시아선수권 우승 영광…다음은 AG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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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6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 복식에서 우승한 김원호와 서승재(왼쪽)가 13일 오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13.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하근수 기자 = 배드민턴 '황금 콤비' 김원호-서승재(이상 삼성생명) 조가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제패하고 돌

아온 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한 각오를 밝혔다.

박주봉 감독이 이끄는 한국 배드민턴 선수단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세계랭킹 1위' 김원호-서승재 조는 대회 남자 복식 결승에서 '22위' 강민혁(국군체육부대)-기동주(인천국제공항) 조를 2-

0(21-13 21-17)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지난해 두 선수는 안세영(삼성생명)과 함께 11개 대회에서 정상을 밟았지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선 16강에서 조기 탈락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절치부심한 김원호-서승재는 올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고, 강민혁-기동주와의 '집안싸움'에서 승리하며 첫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을 달성했다.

귀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원호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처음 우승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2026 아이치·나고



야 아시안게임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승재 또한 "아시아선수권대회 타이틀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김) 원호와 함께 우승하게 돼 기쁘다. 하나하나 계속 채워 나가

는 것 같아 너무 좋다"며 미소를 지었다.

'황금 콤비'는 32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완벽한 우승을 달성했다.

김원호는 "서로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서승재는 "서로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집중력 있게 운영해야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경기에 임했다"고 얘기했다.

두 선수의 다음 목표는 오는 9월에 열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승이다.

김원호는 "아시안게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단 하나하나씩 과정을 잘 치러야"한다며 "몸 관리를 잘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고 전했다.

서승재는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좋은 성적을 내면서 자신감이 찼다. 무엇보다 몸 관리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싶다"고 바랐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6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 혼합복식에서 우승한 김재현-장하정(왼쪽)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4.13. xconfind@newsis.com

'혼합 복식 세계랭킹 147위' 김재현(요넥스)-장하정(인천국제공항) 조는 데차폴 푸아바라누크로-수피사라 파에우삼프란 조

(태국)의 기권패로 정상에 올랐다.

밝은 표정으로 귀국한 김재현은 "이렇게 큰 대회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뜻밖의 좋은 성적을 거둬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정하정은 "(김) 재현이랑 파트너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무대에서 우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너무 영광"이라며 웃었다.

두 선수는 결승전 상대 기권에 대해 "당장의 성적보다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경기를 뛰어보고 싶었는데, 의도

하진 않았지만 좋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정하정은 "시상대에 올라가기 전까진 믿기지 않아서 즐길 수도 없었다. 높은 곳에 올라가니 되게 좋았다"고 돌아봤다.

김재현-정하정은 상위 랭커들을 연달아 꺾고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배드민턴 혼합 복식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김재현은 "본선에서 만난 선수들은 다 처음 상대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긴장하고 주눅 들기보단, 후회 없이 자신 있게 모든 걸

보여주고 나오자는 마인드가 통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쟁력이 있다는 걸 느꼈다"는 김재현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 > 스포츠일반
	'황금 콤비' 김원호-서승재 "아시아선수권 우승 영광…다음은 AG 금메달"

